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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 각

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2010(KCYPS 2010) 중1 패널의 종단자료 중 3차, 6차, 7차를 사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알아

보았고, 연구 분석에는 총 165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시간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과 내재적․
외현적 정서문제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긍

정적인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수준과 관련되며, 이는 낮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의사소통이 정서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경

제적 지위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서 주로 사용하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종단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또래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개입전략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주요 변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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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1883년 미국의 사회학자 Lesler 

Ward가 사회 및 경제영역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소

개한 개념이며, 개인의 권력 정도, 위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등에 영향을 받

아 결정되는 사회 속 개인의 위치라고 정의된다(Diener & Ali, 2009; 변상우, 2018에

서 재인용). SES는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SES

에 대한 합의된 정의 및 SES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김근영, 곽금주, 2015; 변상우, 2018). 이러한 SES에 대한 합의된 정의의 부재 

및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 부족은 SES를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한계를 지어왔던 경

향과 떨어뜨릴 수 없으며(Liu et al., 2004), 이에 SES를 주요변인으로 삼아 다각적으

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변상우, 2018; Bullock, Kent, 

Griffin & Toolis, 2018; Falconnier, 2009; Liu et al., 2004; Pope & Arthur, 2009; 

Twenge & Nolen-Hoeksema, 2002)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경제적 불평등 심

화를 기점으로 SES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사

회구조 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SES를 주요변인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김근영, 곽금주, 2015). 현재까지 SES에 대한 

연구는 우울 및 불안(김진현, 201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Falconnier, 2009; 

Falconnier & Elkin 2008; Kiviruusu, Huurre, Haukkala & Aro, 2013; Piff & 

Moskowitz, 2018), 적응문제(이지연, 곽금주, 2008), 대인관계(Edwards & 하영희, 

2005; Greitemeyer & Sagioglou, 2018; von Soest, Wagner, Hansen & Gerstorf, 

2017), 진로결정(김영혜, 안현의, 2014), 학업(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Gearin, Fien & Nelson, 2018), 비만(Bradshaw, Kent, Henderson & Setar, 

2017; Chen & Kennedy, 2004), 영아의 뇌 발달(최영은, 최미혜, 남민지, 2013), 아동의 

발달(이지연, 곽금주, 2008; 임진영, 2001; 장유경, 성지현, 2011; 최영은 외, 2013; Kao, 

Nayak & Doan, 2018), 신체건강(Cundiff & Matthews, 2017; Gallo, Bogart, Vranceanu 

& Matthews, 2005; Gallo & Matthews, 2003; von Soest, Wagner, Hansen & 

Gerstorf, 2017), 공격성(Greitemeyer & Sagioglou, 2018),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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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ch, Caspi, Moffitt, Wright & Silva, 199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SES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 정서발달, 신체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발견함으로써 SES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SES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SES 수준의 차이가 적응이나 삶의 

질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및 여타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

회원인가설(social causation hypothesis)은 SES 수준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보다 정교

화하였는데, 사회원인가설에 의하면, 낮은 SES 조건에 처한 개인은 삶에서 더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은 우울이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등의 원인이 된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수입에 따른 건강보험 및 관

리 자원의 불균형에 주목하며, 사회원인가설의 해석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SES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은 동일하나, 낮은 

SES의 개인은 중간이나 높은 SES 수준에 놓여있는 개인에 비해서 치료를 받을 기회

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회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낮은 SES에 노출된 사람들은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을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사회원인가설의 이러한 기제에 관

심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고, 낮은 SES 환경에서 성장한 아

동 및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신체 증상, 사고 문제, 사회적 철회, 공격성 및 품행문

제, 주의력 문제 등 정서-행동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될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인

하여 증상 회복률 또한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사회원인

가설을 검증하였다. Costello, Compton, Keeler and Angold(2003)는 미국 원주민 인

디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실험연구에서 수입이 증가할수록 가난으로부터 해방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품행문제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사회원

인가설을 확인하였다. 이스라엘 성인을 대상으로 한 Dohrenwend et al.(1992)의 연

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약물남용 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원

인가설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Kiviruusu et al.(2013)은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심리 자

원의 변화가 SES와 증상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심리적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SES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증상 차이가 컸으나, 심리적 자원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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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을 때, SES 수준에 따른 증상의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심리적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낮은 SES의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viruusu et 

al.(2013)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심리적 자원은 매개변인일 수도 있다고 제안

하며, 후속 연구에서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밝힐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안에 기반하여 SE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이 매

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SES가 심리적 자원을 통해 정신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견은 청소

년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가족의 SES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순수한 사회원인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근영과 곽금주(2015)는 빈익빈 부

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SES는 과거보다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변인

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SES는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또래와의 접촉의 종류,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SES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정

신건강을 위협하는 조건을 발견하고 예방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였다. Wadsworth와 Achenbach(2005)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불안, 우울, 신체 증상, 사고 문제, 사회적 철회, 공격성 및 품

행문제, 주의력 문제 등 정서문제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Achenbach와 Rescorla 

(2001)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서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

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 위축 및 신체증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가 청소년의 빈곤경험, 생활시간, 애착, 

부모양육행동, 인터넷 중독, 삶의 만족, 자아탄력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하며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강지현, 오경자, 2011; 박원주, 이기학, 2008; 설경

옥, 백상은, 이선아, 박지은, 2014; 송현주, 황순택, 2017; 이귀숙, 김현숙, 2016; 이봉

주, 민원홍, 2015; 정소희, 2016; 좌현숙, 2018; 최은경, 오수성, 2006; 최태산, 김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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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문선, 2017). 또한 일련의 선행연구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강지현, 오경자, 2009; 

Fanti & Henrich, 2010; Overbeek, Vollebergh, Meeus, Luijpers & Engels,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형성하는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주요변인으로 

관계성을 꼽았다. 즉, 청소년이 따뜻하고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수록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Conger와 Elder(1994)는 또래와의 

지지적인 소통 및 수용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불안, 우울, 자살 충동, 섭식장애 등의 문제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보다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므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장은애, 정현희, 2019). 

또래와의 지지적인 관계는 부모의 SES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가족 스트레

스 이론(Conger, Conger & Martin, 2010)에 의하면, 낮은 SES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비일관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로 인하여 낮은 SES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낮은 SES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부정

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행동 또한 증가하게 되고 이는 낮은 

관계 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Maisel & Karney, 2012). 관련하여, 자본축적 패러다임

(Capital Accumulation Paradigm; Santor & Zuroff, 1998; Stansfeld, Head & Marmot, 

1998)은 대인관계 기술을 생존을 위한 주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 보았고, 특히 낮은 

SES의 사람들이 높은 SES를 가진 사람들보다 인적자원형성에 초점을 둘 때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학업적 성취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이론 및 연구는 SES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

히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의 SES 수준에 따라 또래 관계 소통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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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또래의사소통이 중요한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SES와 정서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SES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가지는 심리적 자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차이가 정신장애 취약성과 관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로 인하여 청소년 집단에 미치는 SES의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ES와 정서문제에 관해 살펴본 연구가 극히 소수이며, 

종단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가 청

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ES,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을 추정함으로

써, SES,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SES의 변화

가 또래의사소통 및 정서문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ES,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는 각각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가?

연구문제 2. SES는 또래의사소통과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초기치와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또래의사소통의 초기치와 변화량은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초기치

와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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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중1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1 패널은 2010년에 중학생 1학년이었던 전

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의해 지역별, 학교당, 학급당 목표표본을 할당한 후 1년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현재 2016년까지 측정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변인이 모두 측정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의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세 시점의 자료에 모두 응답한 16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성별은 남자 812명(49.1%), 여자 841명(50.9%)이었으며, 분석 대상의 학교 지

역으로는 경기도 215명, 서울특별시 141명, 경상북도 130명, 대구광역시 127명, 경상

남도 121명, 충청북도 109명, 부산광역시 102명, 인천광역시 99명, 전라남도 90명, 전

라북도 88명, 대전광역시 83명, 울산광역시 82명, 충청남도 80명, 제주도 69명, 광주

광역시 67명, 강원도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살펴보기 위해서, Edwards와 하영희(2005)의 방식

을 따라 부모의 학력과 수입을 사용하여 부모의 SES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중

졸 이하(1점)∼대학원 졸(5점)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수입은 최영은 외(2013)의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연 소득 1000만원 미만(1점)∼9000만원 이상(6점)으로 점수를 부여

하였다. 학력과 가구 수입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의 SES요인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ES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으로는 부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620명, 전문대 졸업 152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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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졸업 72명, 중학교 졸업 이하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844명, 대학교 졸업 484명, 전문대 졸업 164명, 중학교 졸업 이하 51명, 대학원 

졸업 26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수입은 연도별로 4764.78만원, 4875.07

만원, 4968.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0 설문지 중 또래의사소통에 해당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

다. 문항의 내용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

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수가 높을수

록 또래와 맺는 소통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는 연도별로 각각 .82, .80,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서문제 

KCYPS 2010 설문지 중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문제는 주

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은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Rescorla(2001)에 의거하여 정

서문제를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로 구분하였으며,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묻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내재적 정서문제로,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외현적 정서문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정서문제의 

내적 합치도는 연도별로 각각 .93, .91, .93, 외현적 정서문제의 내적합치도는 .81, 

.80,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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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4와 Mplus 8.3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SES, 아동의 또래 

의사소통 및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각각의 변인의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변화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

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별도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해서 엄격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대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홍세희(2000)는 RMSEA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고, Hu와 Bentler(1999)는 CFI와 TLI가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Ⅲ. 결  과

1.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1년 차의 SES와 세 시기의 또래의사소통은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차의 SES와 세 시기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 세 

시기의 또래의사소통과 세 시기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정규 분포성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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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N =1654)

1 2 3 4 5 6 7 8 9 10

1. SES1 1

2. 의사소통1 .124** 1

3. 의사소통2 .098** .282** 1

4. 의사소통3 .023 .272** .383** 1

5. 내재정서문제1 -.093** -.294** -.175** -.202** 1

6. 내재정서문제2 -.088** -.223** -.325** -.248** .467** 1

7. 내재정서문제3 -.098** -.174** -.224** -.289** .351** .537** 1

8. 외현정서문제1 -.075** -.136** -.116** -.105** .652** .296** .214** 1

9. 외현정서문제2 -.035 -.132** -.227** -.171** .303** .602** .295** .375** 1

10. 외현정서문제3 -.048 -.071** -.156** -.219** .228** .344** .661** .292** .417** 1

M 8.885 3.064 3.133 3.175 2.198 2.050 1.973 2.201 1.910 1.792

SD 2.920 .534 .474 .473 .493 .423 .454 .600 .530 .517

왜도 -.023 -.130 .253 .065 -.085 -.165 -.059 .026 .109 .312

첨도 -.625 1.083 .692 .868 -.076 -.361 -.303 -.088 -.430 -.269

**p<.01. 

2.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의 개별 변화모형 검증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차함수모형은 측

정 시점이 네 시점 이상일 경우 추정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성장모형과 선형성

장모형까지 추정하였다. 

주요변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성장모

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및 모형의 초기치 및 변화율의 특성은 표 2와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SES의 경우, 무변화모형(χ2=722.926, df=4, TLI=.890, CFI=.854, RMSEA= 

.330)과 선형변화모형(χ2=169.173, df=1, TLI=.897, CFI=.966, RMSEA=.319)이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나 시간독립변수로 판단하고 이후의 모형분석에서 1년차의 S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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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으로 연구모형에 사용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χ2=61.712, df=4, TLI=.901, CFI=.868, RMSEA 

=.093)은 보통의 적합도로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χ2=1.475, df=1, TLI=.997, CFI 

=.999, RMSEA=.017)은 좋은 적합도가 나타났다. 또한 또래의사소통의 초기치의 평균

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의 분산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에서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

적 정서문제의 경우에 무변화모형(χ2=310.630, df=4, TLI=.762, CFI=.683, RMSEA 

=.215)은 좋지 않은 적합도가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χ2=5.224, df=1, TLI=.987, 

CFI=.996, RMSEA=.051)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정서문제의 경

우에도 무변화모형(χ2=588.595, df=4, TLI=.254, CFI=.006, RMSEA=.297)은 좋지 않은 

적합도가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모형(χ2=1.781, df=1, TLI=.996, CFI=.999, RMSEA= 

.022)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정서문제 모두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선형성장모형을 채택하였고, 초기값과 변

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였으므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 모두 초기율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각각 -.586

과 -.66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의 초기값이 높은 사람은 정서문제 감소

의 폭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2

각 변인별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TLI CFI RMSEA

SES
무변화모형 722.926 4 .890 .854 .330

선형성장모형 169.173 1 .897 .966 .319

또래

의사소통

무변화모형 61.712 4 .901 .868 .093

선형성장모형 1.475 1 .997 .999 .017

내재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310.630 4 .762 .683 .215

선형성장모형 5.224 1 .987 .996 .051

외현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588.595 4 .254 .006 .297

선형성장모형 1.781 1 .996 .99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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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인별 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분석 결과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초기율-변화량

SES
무변화모형 8.976*** 7.865***

선형성장모형 9.322*** 18.250*** .064*** .840*** -.838***

또래

의사소통

무변화모형 3.131*** .076***

선형성장모형 3.061*** .080** .027*** .002 -.219

내재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2.058*** .097***

선형성장모형 2.201*** .154*** -.054*** .007*** -.586***

외현적

정서문제

무변화모형 1.927*** .103***

선형성장모형 2.203*** .206*** -.101*** .009*** -.665***

***p<.001, **p<.01. 

3.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내재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 분석

변인별 모형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치의 SES가 또래의사소통을 통

해 내재적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변량 

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와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73.242 11 .935 .966 .058(.04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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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β Β S.E. t

SES1 →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267 .024 .004 5.661***

SES1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277 -.004 .001 -3.389**

SES1 → 내재문제 초기치 .033 .004 .005 .859

SES1 → 내재문제 변화율 -.202 -.005 .002 -2.465*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내재문제 초기치 -.556 -.810 .079 -10.274***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내재문제 변화율 .241 .071 .023 3.096**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내재문제 변화율 -.539 -.930 .272 -3.421**

***p<.001, **p<.01, *p<.0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χ2=73.242, df=11, TLI=.935, CFI= 

.966, RMSEA=.058이었다. RMSEA의 계수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5를 넘었으나 

90% 신뢰구간에서 .046-.072인 것으로 나타났고. 괜찮은 적합도 기준인 .08 이하이므

로 이 모형은 괜찮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

들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1년차의 SES는 또래의사소통 

초기치(β=.267,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사소통 

초기치는 내재적 정서문제 초기치(β= -.556,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 SES수준이 높은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 수준

이 높으며 이는 낮은 내재적 정서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년차

의 SES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

-.277, p<.01), 이는 초기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내재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경로는 부

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539, p<.01), 이는 또래의사소통 증가폭이 큰 청소년은 그

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내재적 정서문제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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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4. 사회경제적 지위, 또래의사소통, 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

초기치의 SES가 또래의사소통을 통해 외현적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χ2=30.038, df=11, TLI=.970, CFI=.984, RMSEA=.032이었

다. RMSEA의 계수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5 미만이며 다른 적합도 지표에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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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30.038 11 .970 .984 .032(.019-.046)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β Β S.E. t

SES1 →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264 .024 .004 5.597***

SES1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314 -.004 .001 -3.420**

SES1 → 외현문제 초기치 -.016 -.002 .006  -.425

SES1 → 외현문제 변화율 -.154 -.005 .003 -1.512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외현문제 초기치 -.309 -.512 .083 -6.209***

또래의사소통 초기치 → 외현문제 변화율 .139 .048 .027 1.757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외현문제 변화율 -.583 -1.324 .487 -2.718**

***p<.001, **p<.01.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1년차 시기 

부모의 SES는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초기치(β=.26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사소통 초기치는 외현적 정서문제 초기치(β= -.309,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은 경우 또래

의사소통 수준이 긍정적이며, 초기에 또래의사소통이 높은 학생들이 외현적 정서문제

를 덜 경험함을 의미한다. 한편, 1년차의 SES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계수는 부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314, p<.01), 이는 초기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외현적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583, p<.01), 이는 

또래의사소통 증가의 폭이 큰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외현적 정서문제

가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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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Ⅳ.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세 시점에 거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SES,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사회원인이론에 기반하여 SES와 청소년의 내재적․외현적 정서 

문제 사이에서 심리적 자원으로서 또래의사소통의 효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변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인 

별 일변량 잠재성장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의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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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또래의사소통의 경우,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 

대학교 1학년이 되는 4년의 기간 동안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선

형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기간 동안 청소

년의 또래 애착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의 연구,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기술이 긍정

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김진경, 유안진(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한, 장은애와 정현희(2019)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세 시

점에서 또래 애착을 살펴보며, 이전 시기의 또래 애착은 이후 시기의 또래 애착을 예

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초기 

청소년 시기일수록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 초기 청소년 시

기의 또래 관계 양상은 이후의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또래 관계를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

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의 경우,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선형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치, 변화율의 평균 및 분산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 뿐 아니라 발달궤적에 있어 개인차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현화 문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은주, 201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Gilliom & Shaw, 200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곽의현, 정경미, 김은성(2016)은 후기 남자 청소년

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서 다양한 하위궤적이 존재한다고 제시하며,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 4.5개월 간격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총 6회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낮음, 중간, 높음, 중간-변화 등의 네 개 하위 발달궤적이 나타났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낮음 궤적의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우울 및 불안이 소폭 

증가하다 3차를 기점으로 6차까지는 우울 및 불안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후기 남자청소년의 내재적 문제의 발달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시점과 관련하

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차, 2차 시점인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3년은 다양한 변화양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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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하위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SES와 또래의사소통 및 정서문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위발달궤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

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의 SES,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에 대한 다변

량 잠재성장분석 결과,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초기의 또래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이것이 낮은 수준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

래의사소통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내현적․외현적 정서문제가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viruusu et al.(2013)이 SE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의 

매개역할을 제안한 것과 일치하게, 부모의 SES와 청소년의 내재적․외현적 정서문제

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주요한 심리 자원으로서 정서문제 향상을 위한 

주요 기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높은 SES는 낮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의사소통의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선형모델의 부적 공분산 결과와 관련

되어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에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

우, 이후에 또래의사소통 성장이 느리며, 부모의 SES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천장효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또래 의사소통의 질이 좋았던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

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비교적 천천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Bray, Adams, Getz & 

McQueen, 2003), 부모의 SES가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다변량 잠재성장분석 결과에서 초기의 또래의사소통과 정서문제의 변화율의 

방향이 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예상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의 특성과 

관련되어 설명해볼 수 있다. Kiviruus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자존감, 삶의 의미, 통제 위치 등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김형모, 이

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2007)는 부모의 훈육능력이 외현화 문제 감소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현화 문제에는 또래의사소통 외에 부모의 훈육이나 

규범 설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지도 등의 다른 변인이 심리적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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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발달 과정

에서는 자존감, 삶의 의미, 정체성, 통제조건 등의 개인 내적 변인들과 또래 관계, 가

족 분위기,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의 개인 외적 조건들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SES

와 정서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사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SES와 또래의사소통, 정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과적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연수입과 학력

을 사용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입과 학력을 SES 산정을 위한 주된 지표로 삼고 

있으나(변상우, 2018; 정은의, 노안영, 2007; 최영은 외, 2013), SES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해 연구자 간 합의가 부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SES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Liu et al., 2004), SES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측

정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SES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는지 지각하는 정도, 즉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과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한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현, 2018; 이연경, 이승종, 2017; Bradshaw, Kent, Henderson & Setar, 2017; 

Cundiff & Matthews, 2017; Sa´nchez, Liu, Leather, Joyce & Vilain, 2011). 따라서 

향후 연구는 SES와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심리적 자원 및 정신건

강과의 관계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SES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통제 변

인이 아닌 주요변인으로 삼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Pope와 Arthur(2009)

는 캐나다 사회에서 낮은 SES는 가난, 고정관념 및 편견뿐만 아니라 가족 역동, 신체

적 건강, 스트레스 수준, 대처방식, 부모의 훈육방식, 심리적 어려움 등 광대한 영역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SES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Liu, Soleck, Hopps, Dunston and Pickett (2004) 또한 사회계층 및 

SES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를 강조하며 특히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ES와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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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SES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서영석(2010)은 매개 변인은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주요 기

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낮은 SES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에게 또래 

의사소통의 질을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을 제공함

으로써 낮은 SES가 정서문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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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dolescents’ pee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

Choi, Gahee**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pee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adolescents’ emotional disturbance, 

using latent growth modelling.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 2010) was used, and 3 time point data over 5 years 

from a total of 1654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did not change across the 3 time points, 

whereas adolescents’ pee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 levels 

exhibited changes over time. Additionally, parents’ high socio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peer communication, and this was followed by low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emotional disturbance. This longitudinal study not only 

elucidated the impa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evels of 

adolescents’ emotional disturbance, but also provided suggestions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 of low socioeconomic status on emotional disturbance by 

enhancing peer communication amongst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KCYPS 2010, SES, peer communication, emotional disturbance

투고일: 2019. 10. 31, 심사일: 2020. 2. 10, 심사완료일: 2020. 2. 24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18

** Assistant Professor, Psychology Department, Keimyu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oigh@kmu.ac.kr 


